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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얼굴
                                                                      이강협(베드로) 

성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습을 본따 새긴 우상을 모시지 못한다."(5. 모세 5, 8) 특히 회교도들이 이 계명을 엄격하게 받아들인다. 왜 하느님은 자신의 형상을 그리지 못하게 했을까? 하느님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인가?  인간이 자칫 잘못해서 자신을 멋있게 그려내지 못할까봐 걱정해서 이신가?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고 또 거기에 예배하는 것이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우리는 결국 우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하느님을 본 딴 어떤 형상도 그려서는 안되며 또한 왜 그럴 필요도 없는가에 대한 대답은 다시 성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 '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창세기 1, 26-27) 바로 여기서 나는 오랜동안 찾아왔던 해답을 발견한다. 하느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습 그대로 창조했다. 이것이 내게 의미하는 것은 하느님을 보고싶다면 단지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모든 인간이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있듯이 하느님도 여러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많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느님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각기 하느님의 형상과 표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속에 얼마간 하느님의 모습이 숨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동시에 나는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이 무척 추하게 또는 나와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의 얼굴이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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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더라도,  그럼에도 그는 신의 모상이다.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흉을 보거나 심지어는 모욕을 주고 차별을 가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흉보고  모욕하는 것이다.  내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흉보고, 차별하고 모욕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흉보고 모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하느님은 어떤 피부색도 없는, 어쩌면 여러 색을 지닌 분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당한다면 우리는 역시 하느님을 차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 하느님은 성별을 갖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검든 희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신의 모상이다.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외모에 대해서 판단내리고 하느님의 용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할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다. 다양한 피부색, 생김새, 성격을 가진 우리 모습대로.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하느님을 위해서 죽거나 살인하거나 또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하느님이며 인간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 그러나 하느님은 과연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 그것이 진정 신의 뜻일까? 하느님을 믿고 단지 하느님을 위해서 살며 또 하느님을 위해서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 하느님이 과연 당신을 위해 죽고 또 죽이는 사람, 단지 하느님을 존경하되 인간과 생명은 존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인들을 신앙없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것인가? 글쎄올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본다. 나는 하느님이 내게 그런 희생을 요구하리라고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 내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요 생명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내가 당신을 위해 죽기를 원치 않으시며 더구나 당신의 이름으로 살인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을 더더욱 원하지 않으신다. 
월보 만남 / 하느님의 얼굴------------------------------------------ 2006년9월


내가 믿는 하느님은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영원한 삶과 불멸의 영혼을 믿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무한히 많은 시간을 갖고 있다!

물론 한 인간으로서 나는 단지 시간적으로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은 나의 희생을 원치 않으신다. 말하자면 하느님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이웃들이며 나는 나의 이웃들을 필요로 한다.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 물론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은 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 인간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도록 노력하자.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게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에 선다.                                                              

번역: 정창호(유스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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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위한 순교

이제민(에드워드)신부

순교는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영웅적 행동 이전에 근원적 으로 남을 위한 삶을 바탕에 깔고 있다. 순교에 바탕을 둔 신앙은 현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순교는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한 것 이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래서 사회에 하느님의 나라를 일깨우는 것을 사명으로 알기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고생을 준 사람이 있고, 마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며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순교의 삶은 연대의 삶을 중요시하 는데서 나올 수 있으며 연대의 삶을 살 때 순교의 길이 열리게 된다. 순교는 서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 대신 고통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남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 준다. 순교는 '대신' 죽는 행위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말을 몰염치하게 해석할 때가 많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사고는 예수와의 연대를 끊는 것이기도 하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과 연대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자기도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대신'은 남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신앙하는 사람만이 '대신'의 삶,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신앙은 연약한 자가 좌절하여 마지막으로 어찌할 수 없어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 남에게 위로를 얻게 해주는 원천이다. 순교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는 인내한다. 그리고 그 인내는 곧 희망임을 그는 안다. 순교가 그리워지는 세상이다. 삶이 점점 물신과 상업주의의 잣대로 재어지 는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가는 세상에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물로 내놓는 순교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순교는 이기적인 현대를 치유하는 극단적인 처방이다. 
순교의 정신이 없이는 자기와 자기의 편리만을 생각하며 남의 어려움을 내몰라 하는, 현대의 자기중심적인 병은 치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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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앞에서
                                                                 글쓴이:이 바오로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 앞에서 너무 쉽게 화를내고 있지는 않으신 가요, 남들 앞에서는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을 수도 있는 문제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지 못하고 쉽게 말 한적은 없으신가요,

서로 허물없다는 이유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편한 관계 라는 핑계로 발가벗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뜨거운 불은 상처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불을 지른 쪽은 멀쩡할 수 있지만 불길에 휩싸인 쪽은  크건 작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불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입은 화상이야 말로 오래오래 흉한 자국으로 남지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서 나 때문에 가장 다치기 쉬운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화상 자국을 가족들에게 남겨왔던가... 

우리는 가장 가까운이에게 함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남긴 그 많은 상처들을 이제는 보듬어 줄 때인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를 주기보다는, 나로 인해 기쁨을 줄 수 있고, 
나로 인해 모든 이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 주어야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동안의 상처를 아물게하는 사랑의 약이되겠지요

오늘은 사랑의 약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훔뻑 발라주시고 영혼이 맑고 아름다운 님으로...!남은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월보 만남 / 삶과 사랑은. -----------------------------------------  2006년9월


삶과 사랑은 서로 이해하는 것
글쓴이:정용철
아무도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삶을 이해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며 성숙해 가는 것은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누군가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알기에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 초록이야기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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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강의
글쓴이: 현욱(루가)
(지난호에 이어 계속)
GUI: (engl.   „Graphical User Interface“), grafische Benutzeroberfläche

Jeder arbeitet damit, aber viele kennen dies nicht.

Abkürzung für "Graphical User Interface" - grafische Benutzeroberfläche. Die mausgesteuerte Oberfläche leitete den Siegeszug der PCs ein. Erstmals von Apple in den Macintosh-Computern im Jahre 1984 realisiert, ist GUI heute der Standard fast aller Software-Programme. Soll in Zukunft dreidimensional werden.

GUIs kamen in den 1980er  Jahren auf und lösten weitgehend die bisherige Bedienung per Kommandozeile im Textmodus ab. Die Entwicklung der GUIs wurde erst durch die Entwicklung der Computermaus ermöglicht, mit deren Hilfe am Bildschirm ein grafischer Mauszeiger an Stelle einer Schreibmarke (englisch cursor) dargestellt wird.

Parallel dazu entwickelte die Firma Microsoft mit großem Erfolg des Betriebssystem Windows, dessen grafische Benutzeroberfläche heute der De-facto-Standard beim Arbeiten mit PCs ist. 

Eingabebereich für Befehle zur Steuerung eines Betriebssystems oder eines Programms. Die Kommandos werden als Zeichenfolge (Worte usw.) geschri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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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m Explorer (auch Windows-Explorer) handelt es sich um eine Applikation des weit verbreiteten Computer-Betriebssystems Microsoft Windows. Oft wird er mit dem Dateimanager verwechselt, der aber nur in Windowsversionen bis Windows ME vorkommt. Dieser war aber nur ein Programm zur Dateiverwaltung und kein eigenständiges GUI. In Windows 95 - Windows ME war er standardmäßig nicht mehr als Symbol aufrufbar.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끝내 보지못하고

글쓴이 : 막달레나    
어쩌면 아름다운 것들을 바로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으로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듯하다.  음악을 듣다가, 그림을 보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항상 새롭게 감동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아름다움을 향한 그리움을 키워 가야겠다.           이해인의(기쁨의 열리는창) 중에서 

감동의 시력을 잃으면 눈을 떠도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지 않읍니다.  삶과 자연과 사람들 속에 묻힌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끝내 보지못하고 마른 풀잎처럼 말라 버립니다. 항상 새롭게 감동하는 마음을 갖이면 매일 매 순간이 늘 감동이고 모든것이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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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람
                                               글쓴이: 이해인 수녀 

숲과 바다를 흔들다가 /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깨우는 바람  /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키워놓고 / 햇빛과 손잡는 
눈부신 바람이 있어 /가을을 사네 

바람이 싣고 오는 / 쓸쓸함으로 
나를 길들이면 / 가까운 이들과의 
눈물겨운 이별도 / 견뎌낼 수 있으리 

세상에서 할 수 있는 / 사랑과 기도의 
아름다운 말 / 향기로운 모든 말 
깊이 접어두고 / 침묵으로 침묵으로 
나를 내려가게 하는 /가을 바람이여 

하늘 길에 떠가는 / 한 조각 구름처럼 
아무 매인 곳 없이 / 내가 님을 뵈옵도록 
끝까지 / 나를 밀어내는 
바람이 있어 

나는 홀로 가도 
외롭지 않네
[image: image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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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명 축 일


▶ 함부르크
1일
베레나
김윤하
 3일
그레고리오 김성호,김유석
 7일
레지나
송정현,이정화
 8일
마리아
권오상
12일 마리아     박현숙
17일
로베르트
강일남, 이도선
21일
마태오
이세종, 이재민
26일
유스티나
이영분, 홍영숙
   
다미안
심응진
28일
리오바
손지아
29일가브리엘
김다현, 김대한, 박연심,          

미카엘  김재환,김민국,
박휘준,김무정,
김청운,       김태준,이민우, 홍순우,

라파엘
김영복,김영호,이종하,


미카엘라
김혜정, 

▶브레멘
-4일   로사  전민아
7일  레지나  민영숙
12일 마리아  김일자
17일 골롬바  김미정
30일 예로니모  김형수
▶하노버

▶오스나브뤽 공동체
12일   미리암    김지영
21일   마테오    최승훈
29일   라파엘    박라파엘
***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은 편집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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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모            임

	반
	일   시
	장    소

	둥글레반
	 9월3일 미사후
	김치수(도밍고)형제님 가정

	비둘기반
	
	추 후 알 림

	살롬반
	매월 마지막 토요일
	추 후 알 림

	햇빛반
	
	추 후 알 림


	신    심    단    체      및     모   임

	레지오마리애
	매주 화요일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성가대
	매주 수요일 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기도회
	매월 둘째주 목요일 17시
	사제관 친교실

	청년성서모임
	매주  주일13시
	예수성심성당 친교실


	우 리 들 의  정 성


	주 일
	7월30일
	8월6일
	8월13일
	8월20일
	월일

	계(€)
	131.70
	135.28
	172.42
	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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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 체  소  식


*** 축하드립니다 ***

 8월12일에있은 전독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에서 본당의 정혜경(카타리나)학생이 최우수  선수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9월2일 14시부터 사제관 친교실에서 1일 피정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복음화 분과장이신 이명자(가밀라)자매님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는9월24일(주일) 예비자 입교식이있은후 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주위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전하시고 복음화 분과장 이신 이명자(가밀라) 자매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 나오신분***

최효진(실비아)자매님이 어학 연수차 독일에 오셔서 우리성당에 오셨고, 박경원(펠릭스)형제님의 부인이신 손선희 자매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하여 새로 나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크신 은총안에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지난 8월5일 주일학교 교장선생님이신 허영란 (엘리자벧) 자매님께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Norderstedt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박혜연 (세실리아) 자매님이 앞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 하시게 됩니다.하시는 모든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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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여 주신분*** 

지난8월6일최보나자매님 모친이신 장정순(미리암)재매님께서 여행중에 우리본당을 방문하여 주셨으며, 
8월20일(주일) 백기현 (프란체스코)형제님이 부인 전금자 (율리안나) 자매님과 둘째아들 백유상(마르코스)와 함께 여행중에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진심으로 환영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지난 8월20일(주일) 신부영 함부르크 한인회장님이 이종우 수석부회장님과 함께 본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시는 모든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 본당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시던  최문선(보나)자매님이 학업을 마치고 완전 귀국 하시게 됩니다.돌아가셔서도 주님의 은총안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삶이 계속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  바보 처럼   >>

    
                                                    마 종기 (노렌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주 잊고 사는 것은
          자격은 하나 없으면서 福(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

 

        건방지게 그 幸運(행운) 늘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바보처럼 내 오만의 罪(죄)까지 잊고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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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 공 동 체


▶브레멘

☞
▶하노버
☞
▶오스나브뤽 공동체
☞
	주일 봉사자 안내


	날짜

9월
	독  서(둥글레반)
	제 병 봉 헌
	카 페 봉 사

	  3일
	이중기(가리노)

천주영(크리스티나)
	김정숙(마르타)

최종금(로사)
	살롬반

	10일
	이강협(베드로)

윤예진(모니카)
	서정욱(그레고리오)

이은우(데레사)
	기도회

	17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정수(토마스)

박순옥(마리아)
	청년

30-40대

	24일
	손수희(모니카)

정정숙(아나벨)
	김원자(막달레나)

한말조(마리안네)
	둥글레반


☻ 다음달  독서는 비둘기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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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례 및 행사

	9월
	요일
	내                     용

	1. 
	금
	

	2. 
	토
	본당 1일 피정 :  14시 사제관 친교실

	3. 
	일
	 연중 제 22주일    

	4. 
	월
	

	5. 
	화
	

	6. 
	수
	

	7. 
	목
	

	8. 
	금
	

	9. 
	토
	

	10. 
	일
	연중 제 23주일  

	11. 
	월 
	

	12. 
	화
	

	13. 
	수 
	

	14. 
	목
	

	15. 
	금
	

	16. 
	토
	

	17. 
	일
	연중 제 24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18. 
	월
	

	19. 
	화
	

	20. 
	수
	

	21. 
	목
	

	22. 
	금
	

	23. 
	토
	

	24. 
	일
	연중 제 25 주일      예비자 입교식

	25. 
	월
	

	26. 
	화
	

	27. 
	수
	

	28. 
	목
	

	29. 
	금
	

	30. 
	토
	

	기     타    24일 (주일)   예비자 입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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